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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ognition of the need to take higher interest in safety control for the places of local 

festivals and public facilities where many people gather, this study reviewed a number of cases, 

identified problems in current safety control, and suggested strategies for safety control. 

Problems derived from the case study were: i) insensitivity to safety; ii) lack of plans, human 

resources, and training for safety control; and iii) absence of a control tower for crisis 

management. Solutions for promoting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facilities were: i) local 

governments’ enactment of by‐laws for prevention; ii)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ance for 

safety control; iii) development of standard safety control manuals and reinforcement of on‐site 

manuals in each facility; iv) development and education of crisis management and response 

programs; v) expansion of experiential education centers; and vi) the centralization of final 

responsibility to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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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다수의 대중이 모이는 지역축제장과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몇 가지 사고 사례를 살펴본 다음, 현재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의 문제점은 ⅰ) 안전불감증, ⅱ) 안

전관리 계획, 인력, 훈련의 미흡, ⅲ) 위기 시 콘트롤 타워의 부재 등이 사례분석 결과 문제점으로 도출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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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ⅰ) 지방정부 차원의 사전예방 조례 제정, ⅱ) 안전관리 로컬 거버넌스 

구축, ⅲ)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개발과 시설별 현장매뉴얼 보강, ⅳ) 위기관리 대처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ⅴ) 

체험교육관의 보급 및 확대, ⅵ)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안전관리 최종책임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안전관리, 다중이용시설, 위기

Ⅰ. 서론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

후에도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안전관리에 대해 행정관리의 측면, 즉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업무분장 및 이에 적절한 보

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추어왔다. 이런 식의 접근방법으로는 대규모 사고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편 오늘날 현대국가가 추구하는 복지는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

에, 국민의 최우선적 욕구가 ‘풍요’보다는 ‘안전’으로 바뀌어, 국가의 기능 중 안전에 대한 대국민서비

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김광주ㆍ김용태, 2007: 129). 지방자치단체 또한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강화

시키고 그에 적합한 능력과 역량을 배양해야 하고, 재난과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기능을 어떤 조

직이 담당할 것인지가 미리 계획되어 있어야 시의성과 속도감이 필요한 현장에서 혼란 없이 인명 피

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지역문화축제와 스포츠 행사 등 다수의 대중이 참여하는 행사에

서는 각 개인의 안전의 문제가 전체 다수의 안전과 직결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사의 운영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행사 개최지를 중심으로 한

환경에 대한 불안요인과 운영 내․외부의 불안 요인으로 인해 행사 참가자들과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이강문 외, 2011: 61). 이에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비는

주로 경찰력에 의존한 안전관리 대책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행사 주최자

가 경비를 맡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박동균, 2006: 20).

안전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 중앙정부가 인력과 재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해도, 지방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만큼 빠르게 대응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체계에서도 재난관리의 1차적

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재난의 규모 및 유형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

추고 있어야 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는 우선적으로 지역의 역량으로 일차적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안전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전제로, 다수의 대중이 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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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축제장과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는 인식하에, 몇 가지 사고 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찾아보며, 향후 안전관리 방

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안전관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안전관리

국민의 기본적 욕구와 생활의 질에 대한 수요는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인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

충족될 수 있다. 여기서 안전은 위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위험이란 개인에 대한 법익의 침해라

볼 수 있으며, 인위적 것뿐만 아니라 자연적 재해도 포함된다(이강문 외, 2011: 62-63). 인간생활환경

에서 가장 근본적인 제도적인 방편은 안전규범의 정책에서 출발한다(안영훈 외, 2008).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정의)에서 규정한 안전관리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오종우, 2013:168).

이상의 정의에서 살펴보면, 안전관리는 위기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위기는 고도의 불확실성과

복잡한 여건 하에서 긴급한 대응책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적 재해 및 인위

적 재난 등 모든 상황으로부터 위기준비과정과 위기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우리사회는 세계화, 지방화에 걸맞게 하루가 다르게 빠른 사회적 변화를 맞고 있다. 특히 정치ㆍ경

제의 변화에 따른 각종 문화ㆍ예술 활동의 확대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확대

는 필연적으로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다양한 행사로 귀결된다.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참여하는 안전관리 업무는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조직화되지 못한 군중들의

무질서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리하는 업무라 할 수 있다. 이는 평온한 상태에서 행사가 진행될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단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심각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김광주

ㆍ김용태, 2007: 131). 환언하면, 사전예방적인 안전관리계획이 부실하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고, 이

것이 예상치 못한 인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 안전관리의 단계

반복컨대 안전관리는 위기관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위기관리학자인 미트로프(Mitroff)는 효과적

인 위기관리가 가능하려면, 위기징조의 감지, 예방 및 준비, 억제 및 피해확산 방지, 평상시에로의 회

복 및 복귀, 학습 및 환류의 5단계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위기징조의 감지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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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및 준비단계에서는 사전 예방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적절한 대응 혹은 초동대응을 잘

하면 초기단계에서 위기는 상당히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피해확산 방지와 평상시로의 회복

및 복귀에서도 신속한 대응행동을 취해야 하지만, 이때는 이미 위기발생 이후의 행동이 되고 만다(김

광주ㆍ김용태, 2007: 133).

그러므로 안전관리는 크게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으로 양분할 수 있으며, 재빠른 현장대응이 가능할

경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평상시로의 회복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의 중요성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참여하는 특수한 경비대상시설로, 고도의 전문성과 통합적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막대한 인적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의 여가생활이 증

가하고 문화체험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각종 예측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

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김태민ㆍ조성구, 2011:

6).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는 처음에는 평온하다가도 어떤 계기로 인해 대중들이 갑자기

흥분하거나 급박한 혼란 상태로 돌입할 수 있다. 공연장에 갑자기 기상이변이 생기면 관중들이 시연

내용에 지나치게 열광하거나, 시설물의 붕괴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모든 예측 가능한 상황을 사전에 착안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박동

균, 2006: 27).

4.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매뉴얼

2005년 경북 상주축제 참사와 2006년 롯데월드 인명사고를 계기로 공연 및 행사장에서 이와 유사한

사고발생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그

러나 공연 및 행사 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안내 책자가 없어 행사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는바, 정부에서 이에 대한 안전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유관기관과 관련 전문

가들의 의견을 모아 매뉴얼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지난 2006년 「공연ㆍ행사장 안전매뉴

얼」이 개발ㆍ보급되었고, 이후 2009년 화왕산 억새태우기 화재 사건을 계기로 지역축제장에서의 안

전관리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의 결집으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매뉴얼」이 마련ㆍ보급되었다. 동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9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며, ‘공연법’, ‘경비업법’, ‘체육

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상 공연장과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민간 기관ㆍ단체

등이 주최하는 지역축제에 대하여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동 매뉴얼에 제시된 지역축제 단계

별 검토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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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역축제장의 단계별 안전관리매뉴얼

ⅰ. 지역축제 계획 ⅱ. 지역축제 시작 전

일반착안사항

(공통)

  지역축제 행사장 위치 선정

  개최시기(시간) 검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계획 심의

  지도, 감독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안전관리 요원 사전교육

  비상연락체계 확인 등 축제 전 예행

  연습 실시

  주변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대책 점검

유관기관

별 조치

사항

지역

축제

개최자

  안전관리계획 작성

  안전관리지원 요청

  각종 인허가 절차 검토

  관할 지자체, 경찰, 소방, 안전요원과의 

  실시간 비상연락체계 확인

  행사장 외곽 등 출입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

  긴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및 안내

  방송 문안 마련

  사고발생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체계 구축

관할 지방

자치단체

  현장 합동 지도, 점검 실시

  지역의 안전관리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

영

  지역축제 개최자와 협의, 유관기관 및 

  단체 비상연락망 구축

  지역안전관리협의체와 협의하여 합동 

  지도점검

  축제장 임시시설물의 전도 위험성 확인

  축제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용설명서 

  마련 및 홍보

경찰서

  경찰력 배치계획 수립

  긴급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연락

  체계 구축

  축제장 주변도로 혼잡경비계획 수립

  유관기관과의 상황유지관리 및 비상

  연락체계 점검

  주변 접근도로와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소방서

  구조 및 구급요원 배치

  긴급상황발생 시 소방서와의 연락체계 

  구축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항 

  검토

  긴급상황 발생 시 초기진화 및 구조

  구급기능 보강을 위해 인근 소방서와의 

  연락체계 점검

  소방안전분야 주요 사항 점검

기타
  행사장의 전기, 통신, 가스, 폭발물

  등의 사용현황 파악

  시설물 안전관리 요령에 대한 홍보와 

  교육

  기타 시설 관리 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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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역축제장의 단계별 안전관리매뉴얼(계속)

ⅲ. 지역축제 진행 중 ⅳ. 지역축제 종료 시

일반착안사항
(공통)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 검토 후 안전요원 
  우선 배치
  안전관리자와 행사진행 관계자의 정위치 
  근무여부 확인
  행사장 내 종합안내소 운영
  야외임시무대 공연 행사 시 관람객 안전
  입장 대책 시행

  안전관리요원 재배치하여 안전
  귀가 협조
  행사에 참가한 관계 전문가는 
  안전관리 문제점 분석
  주차장 진입구, 출입구의 교통
  혼잡 상황을 막기 위해 안전
  관리요원 재배치

유관기관
별 

조치사항

지역축제
개최자

  안전관리자의 지속적 순찰활동 실시
  차량 출입구에 교통안내요원 배치
  긴급상황 발생 대비 비상차량 동선 확보

  참가자의 안전 퇴장 안내
  안전관리요원의 출입구, 주차장 
  등에 배치
  일시적으로 관중이 몰리지 않도록 
  분산 퇴장 유도

관할 
지방자치

단체

  행사 진행 중 돌발변수 발생 시 축제진행 
  여부 신속하게 결정
  식품위생관리 지도, 단속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수시 확인, 점검

  축제 참가자가 안전하게 퇴장할 
  때까지 대기
  임시시설물 철거 후 안전 저해
  물질 제거 확인

경찰서
  주변 접근도로 및 주차장 혼잡지역 교통
  정리
  행사장 주변지역 순찰활동

  참가자의 안전 퇴장 시까지
  경찰력 배치
  주변 주요도로 교통정리

소방서
  안전사고발생 대비 구조구급요원 및
  소방차 현장 대기
  비상연락체계 유지

  참가자의 안전 퇴장 시까지 
  소방차, 구급차, 소방인력 등 대기

기타
  가시설물 철거 후 안전저해물질 
  제거 확인

ⅴ. 지역축제 중 
사고발생 시 

대응

사고현장 
상황관리

  인명 우선 구조 실시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안내
  2차 재난 방지
  긴급구조 및 응급조치
  상황보고 및 전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사고발생 
수습ㆍ복구관

리

  사고현장 조사
  피해조사 및 현장복구
  사상자 수습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보상 등 마무리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지역축제 
개최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인명구조
  경찰, 소방 등에 현장관리 협조 요청
  피해시설과 사상자에 대한 보상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관할 
지방자치단

체

  관계기관 담당자 현장 상황 파악
  필요 시 응원요청 및 응급조치
  이재민구호 및 방역 실시
  대표단과 피해수습 협의

경찰서
  2차 재난 방지를 위한 경찰력 배치
  현장 접근과 출입통제를 위한 통제선 설치
  관람객 대피 유도

소방서
  대규모 인명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설치 및 운영
  인명구조, 사상자 이송
  2차 재난 방지를 위한 경찰과 협조하여 통제선 설치

기타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사고 수습 및 복구 추진

※ 자료: 소방방재청(2014).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소고  27

Ⅲ. 다중이용시설 사고 사례분석 및 안전관리 현장조사 분석

1. 다중이용시설 사고 사례분석

1) 상주축제 참사

이 사고는 2005년 10월 3일 오후 5시 40분경 경북 상주시 시민운동장에서 제7회 상주시 자전거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유치한 ‘MBC 가요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 오후 4시부터 시민들이 운집해 있었다.

이들은 녹화리허설이 끝나야 입장할 수 있다는 방침에 따라 출입문 앞에서 기다리던 중 직3문 일부가

개방되면서 한꺼번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사망 11명, 부상 148명에 이르는 159명의 인명사고가 났다.

상주참사의 상황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BC 가요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 시민운동장 주변에

오후 2시부터 시민 1만 여명이 운집해 있었고, 오후 5시 40분경 직3문이 열리자 시민들이 안으로 몰

리면서 앞쪽 노약자들이 넘어지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직3문 출입구 경사로에서 연쇄적으로 시민들이

쓰러지자, 경찰과 119구조대가 긴급 출동해 구조에 나섰으나 인파에 밀려 구조가 지연되면서 11명이

사망한 것이다. 특히 운동장 출입문 4개 중 주최측이 유일하게 열기로 했던 직3문 주변에는 선착순

입장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노약자와 어린이 등 5천 여 명이 몰려 있어 피해가 더 컸다(김광주

ㆍ김용태, 2007: 135-136).

2) 화왕산 억새태우기 화재

이 사고는 2009년 2월 9일 경남 창녕군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장에서 4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15분 경 화왕산 정상에서 억새태우기 행사에 참

가했던 관광객들이 불길을 피하려다 화염에 휩싸이거나 10미터 높이의 ‘배바우’ 주변에서 추락하여 여

자 3명, 남자 1명 등 4명이 숨졌다(동아일보, 2009. 2. 10).

경찰조사 결과 9일 저녁 6시 20분께 억새태우기 행사장인 창녕군 화왕산 꼭대기에는 초속 4.5미터

의 강풍이 불었고, 억새는 바싹 마른 상태였기 때문에 1만 5천 여 명에 이르는 관광객들에게 불길이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으나, 창녕군과 배바우 산악회는 지난 다섯 차례 행사 때에도 아

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생각에 억새태우기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20

일 동안 120명을 동원해 억새를 베어 30미터 방화선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워 두고도, 실제로는 15

일 동안 55명을 동원해 5-24미터 너비로 방화선을 설치했으며, 억새 밑 부분을 완전히 베어 내지도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방화선 주변 안전요원도 계획보다 78명이 적은 257명만 배치했으며, 행사시

작 전 방화선 부근에 물은 아예 뿌리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한겨레신문, 2009.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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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이 사고는 2014년 2월 17일 오후 9시 11분 경주시 양남면 산대리 동대산 기슭의 마우나오션리조트

에서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구조로 된 2층 체육관 건물의 지붕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붕괴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10명 사망, 125명 부상이라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붕괴 당시 체육관에

는 부산외국어대 신입생과 교직원, 이벤트 업체 직원 등 300여 명이 이벤트 업체가 마련한 레크레이

션에 참석하고 있었다.

이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 506명은 이날 오후 신입생 환영회를 위해 리조트에 입소했다. 건물이 붕

괴될 당시 체육관에 있던 300여 명 중 절반 이상은 재빨리 대피해 화를 면했으나, 120여 명은 순식간

에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려 변을 당했다.

목격자들은 천장에서 우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지붕이 폭삭 내려앉았다고 말했다. 학생들

은 천장이 무너지자 한꺼번에 필사적으로 탈출하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잔해에 깔린 학생들이 여

기저기서 비명을 질러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붕괴사고가 일어난 경주 마우나리조트는 해발 500미터 지점에 위치해있으며, 무너진 체육관 건물은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2009년 9월 사용 승인을 받았다. 사고가 나자 경상북도․경주시 공무원,

해병대, 해군6전단, 경상북도특수구조단 등 1450여 명과 대형 크레인, 굴삭기 등 중장비 50여 대가 투

입돼 수색․구조에 나섰으나, 눈이 계속 내린데다 좁은 리조트 진입로에 구급차 수십대가 한꺼번에

몰려 현장접근에 어려움을 겪었고, 체육관 지붕에 쌓인 엄청난 양의 눈이 쏟아지는 바람에 매몰자 수

색작업이 더디게 진행되었다(동아닷컴, 2014. 2. 18).

4)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이 사고는 2014년 5월 2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지하 1층 푸드코트 인

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버스터미널 직원 등 8명이 사망하고 110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

이다.

고양종합터미널은 지하 5층, 지상 7층, 전체면적 2만 여㎡ 규모로 2012년 6월에 개장하였으며, 시외

버스터미널을 비롯해 대형마트와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들어선 다중이용시설이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의하면 불은 종합터미널 지하 1층 푸드코트 공사현장에서 가스배관 용접 작업 중 불꽃이 튀면서 시작

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현장에는 8월 개장 예정인 아울렛 푸드코너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

었다. 용접 작업 중 불꽃이 튀면서 가스배관에서 불길이 일었고, 주변의 가연성 자재에 옮겨 붙으면서

유독가스를 내뿜었다. 이 유독가스가 내부 에스컬레이터 통로를 통해 지상으로 빠르게 퍼져 2층을 가

득 메웠다. 사망자에는 버스회사, 쇼핑몰, 환경미화직원과 물품 배송기사 등이 포함되어 안타까움을

자아냈고,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방화셔터와 스프링클러 등 방화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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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컸기 때문에 인재(人災)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연합뉴스, 2014. 5. 26; 6. 2).

2.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현장조사1)

1) 소규모공연장

현장조사 대상은 기초자치단체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1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이다. 구도심 중심

에 위치해 있고 4층건물의 3층과 4층을 사용하고 있다.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관리자는 계약직 직원 한명이며, 전기시설 및 소방시설과 안전 관리자는 별도로 없이 1명의 관리자가

겸하고 있었다. 소방안전시설물(스프링쿨러, 비상유도등, 수직하강기 등)은 설치되어 있었고, 계단의

폭은 성인 3인이 동시에 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넓이였다. 비상시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스크린도

어는 없었고, 무대커튼과 무대시설 등은 화재예방 기준을 따르고 있었다. 좌석은 내화성기준에 적합하

지 않았다. 두 개의 비상통로가 확보되어 있었지만, 수직하강기는 적절하지 못한 위치에 설치된 경우

도 있었으며, 구도심인 관계로 주변건물과의 관계와 복잡한 전기선 등이 비상탈출 시 장애요인으로

보였다.

인터뷰 결과, 별도의 안전관리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대관규약에 대관자의 안전수칙 및 주

의사항에 대한 준수의 의무,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규정이 있었다. 관리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연

1-2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고, 정기적인 대피훈련이나 모의훈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민간이

운영하는 소규모공연장은 지하에 있는 경우도 많고, 안전관리실태가 더 열악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2) 중규모 공연장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550석 규모의 중규모공연장과 160석규모의

소규모공연장이 있다. 안전관리자와 시설물(전기)관리자가 별도로 있고, 시설물관리를 통제하는 통제

실이 별도로 있다. 소방안전시설물, 스크린도어, 다수의 비상대피로 등이 확보되어 있다.

인터뷰 결과, 안전관리지침은 공개하기 꺼려했으며 안전관리(소방훈련포함)에 대한 교육훈련은 1년

에 2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기적인 대피훈련이나 모의훈련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간혹 비정

기적인 훈련이 있었다.

1) 2013년 A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가 위탁관리하고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

용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학생지도와 관련한 일련의 활동 중 하나로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였으며, 안전관리매뉴얼을 제작하기 위한 현장조사였다. 따라서 안전관리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는 이루

어지지 못했고, 눈에 보이는 실태와 협조 받은 관련 서류를 통한 조사의 결과이다. 자료와 현장조사 협조요청

시 기관명, 시설명 등은 밝히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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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육시설

시설물관리 및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서류만 협조 받았다. 유지관리조직에 시설물관리 위주의 기계

와 전기 담당자만 있었고, 별도의 안전관리자는 없었다. 긴급상황발생시 총괄관리자가 최고책임자가

아니라 체육시설관리 실무책임자로 되어 있었고, 실질적인 책임자는 시설팀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소방서, 경찰서, 지자체 등과의 비상연락망이 있었고, 긴급사항에 대한 조치상항(매뉴얼)은 단순한 업

무배열 수준 이였고, 세부적인 매뉴얼은 없었다. 정기점검은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었고, 시설물유지관

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은 협조 받은 서류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지

만, 행동요령을 숙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세부사항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수신호 마련, 멘트 마련

및 연습, 초기응급처치 및 대응 요령 숙지가 열거되어 있었지만 세부 매뉴얼은 없었다. 정기적인 대피

훈련이나 모의훈련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비상시 대피유도방과 통로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4) 지역축제

기초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지역축제의 경우 축제의 진행을 위탁받은 민간회사와 함께 재해(안전) 대

처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 관련 계획안과 실제 현장조사의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축제의 규모는 총

예상관람객수가 400만명이며, 1일 최대관람인원은 50만명으로 추정되었다. 축제장 면적은 약 7,000㎡

(약2,100평)이며2) 축제기간은 5일간이다. 보험가입이 되어 있었고(5백만원) 보험의 종류는 보상범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행사진행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야외행사이므로 행사가 이루어지는 무대 등은 내화나 내연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무대자체의 안전성 확보와 행사진행의 안전성 확보(VIP와 연예인 등)에 주력하고 있

다고 했다. 지금까지의 민간인 안전사고는 대부분 경미한 사고로 관중들이 이동시에 넘어져서 발생하

는 사고였다고 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경 쓰고 있지만3), 범위가 넓고 관중의 수가 많아 성숙

된 시민의식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행사장 구성도와 안전관리 기능별 업무분담은 있었으나, 행사장별 진행요원과 안전관리팀 배치도와

인원배치표 등은 별도로 없었다.4)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한전 등)과의 비상연락망은 준비되어 있

었다. 비상대피 유도방안도 준비되어 있었으나, 실효성은 많은 의문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무대와 관중들을 구별하는 안전선, 도로주변의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선, VIP이동선은 확보되었지만

응급상황발생시 소방차량이나 구급차가 진입할 별도의 통로5)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응급상황별 매

2) 축제장면적은 행사장 면적만 계산한 것으로 보이면, 축제가 이루어지는 전체 공간은 이보다 몇 배 더 넓다.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상당수가 동원되고 있으며, 본 행사장 주변은 보디가드, 전체 행사지역에는 많은 의경

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4) 주요시설별 안전관리 담당자 명단은 있었음.

5) 고속도로 갓길과 같은 비상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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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얼은 준비되어 있었으나, 구체성이 부족하였다. 행사장별 응급매뉴얼과 소화기 등의 비치는 미비하

였다. 비상상황에 대한 사전리허설이나 훈련은 없었다고 한다.

이 행사장에 관한 안전계획은 비교적 상세했지만, 부분별 소규모 행사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은 상

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였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재해(안전) 대처계획이기 보다는 행사진행을 중심으로

한 안전 대처계획으로 보였다.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비상시 계획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와 비상상황

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사전 계획이 더 추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안전관리 종합분석

이상의 현장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표 2>와 같은 안전관리 종합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6)

<표 2>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종합분석

종합 시설 매뉴얼 교육훈련 담당자 비상훈련

소규모공연장 △ △ × × △ ×

중규모공연장 ○ ◎ △ △ ○ △

체육시설 △ ○ △ △ △ ×

지역축제 △ ○ ○ × ○ ×

※ 주: 종합평가는 예산과 인력규모를 고려하여 평가함.

6) 안전관리 분석의 시사점

소규모공연장은 인력이 부족하므로 지자체가 직접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여야 하며, 전

담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 중규모공연장은 공연관련법규와 표준 공연장 안전관리 매

뉴얼 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야 하

며 안전관리 전담자를 별도로 두어 관리체계와 안전관리 실행매뉴얼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체육시설

은 이용객 집단이 어린이(유아포함)부터 노약자까지 다양하므로 이용객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매뉴얼

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담자를 두어야 한다. 지역축제는 야외

에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집단이므로 사전점검과 리허설 등을 안전관리계획을 보강하고, 행사진

행 중심에서 안전관리 중심으로의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 모든 지자체 위탁 다중이용시설은 모의훈

련과 비상훈련7)을 상시화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매뉴얼을 보강해 가도록 해야 한다.

6) 부족한 자료로 인하여 다소 주관성이 높은 분석결과이지만, 대안탐색을 위하여 기준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7) 이 연구에서 모의훈련은 비상상황을 가정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들이 하는 훈련을 말하여, 비상훈련은 비상

상황을 가정하고 실제상황에서 실제 이용자들과 함께 하는 훈련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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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의 문제점

1. 안전불감증

우리 사회 내에서는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한다. 사고의 원인은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자연

재해로부터, 인간의 부주의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다. 그래서 우리는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하

면, 제일 먼저 그것이 인재인지 아닌지를 따지게 된다. 또한 사고를 접할 때 사람들의 반응도 제각각

이다. 그와 같은 사고가 설마 나에게 일어나겠어? 라는 마음으로 일회적 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발생 가능성이 벼락 맞을 만큼이나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에게도 이런 일

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다. 비교의 편이성을 위해 전자를 안전불감증으로 후자

를 안전과민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대부분의 안전과민증은 일시적이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 사고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다. 문

제는 일상생활에서 안전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 안전불감증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사례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대두된 문제점은 안전관리의식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못한 가운데 사전

대비책이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관계 공무원의 안일한 대처와 경찰 및 소방기관의 대응이

부족하였다(이강문 외, 2011: 63).

다수의 대중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장에는 무엇보다도 안전조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행사대행

을 맡은 협회는 전문안전요원 없이, 아르바이트생과 자원봉사자들로만 구성된 경비인력만 배치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진행을 강행

한 것이다(김광주ㆍ김용태, 2007: 139).

2. 안전관리 계획, 인력, 훈련의 미흡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기와 사건들은 모두 지방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

단체야말로 안전관리에 있어서 최일선에 위치해있어야 하며, 일차적 역할을 할 것이 요구되고, 재난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도 위기 발생 시 가장 먼저 지방자치단체

가 시기적절하고 포괄적인 대응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전반적으로 사전예방적인 안전관리 계획이 부

실하다. 재난관리 기능의 일차적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상위 정부에 대한 행정보고와 현황 파악 등

보조기능에 그치고 있어, 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기능을 조정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능력을 키우고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맞는 인력이 필요하다. 인력에 대한 교육

과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갖춘 인력이 준비되어져야 한다. 현재 민방위 훈련과 군관 합동훈련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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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모의훈련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모의훈련과

비상훈련이 상시화 되어야 한다.

3. 위기 시 콘트롤 타워의 부재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유관기관별 협력적 업무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다중이용시설 내ㆍ외부

의 질서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통제방안이 허술하다. 사고와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보면, 현장에 속속

들이 도착하는 기관들은 많지만,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하는지? 누가 지휘통솔을 해야 하는지?

어느 기관이 어떤 기능을 우선적으로 담당해야 하는지? 에 대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왕

좌왕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현장대응 시 지휘체계가 명확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다.

Ⅴ.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방안

1. 지방정부 차원의 사전예방 조례 제정

과거보다 윤택해진 생활은 먹거리에 급급했던 삶을 문화적 여가활동인 놀거리와 즐길거리로 전환하

게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문화와 예술공연 등을 접하고자 하며, 이러

한 욕구분출에 대응하여 다중이용시설도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지역에서 양산되는 다양한 문화와 다

수의 다중이용시설의 출현에 반해, 그에 대한 안전의식은 아직도 안착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매번

유사한 사고와 사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봉책의 대응에 그칠 뿐 본질적인 문제해결은 이

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 내 발생하는 재난 및 인명 사고에 대한 일차적 책임과 역

할을 명시하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양한 사고와 사건을 구체적으로 범주

화하여, 각 범주에 대한 지휘체계를 명시하여 콘트롤 타워의 역할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8)

2. 안전관리 로컬 거버넌스 구축

조직은 기본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하려 한다. 급변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하려는 본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정밀한 분석도 완벽한

8) 최근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안전도시와 안

전학교에 대한 인증을 시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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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도 불가능하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위기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온다. 심지어 평화로운 나날의 연속에도 사실 위기는 잠재되어 있

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위기를 위해 먼저 준비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

방법론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와 사건은 지역에서 일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로

컬 거버넌스 패러다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버넌스는 사회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이 상호 수평적

협력 하에 대등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개념이자 방법론이다. 따라서 거버넌

스는 과거 정부에만 의존한 사회문제해결에서 벗어나, 정부와 민간부문, 비영리부문까지 영역이 확장

되는 것이며, 정부의 부담이 상당히 경감되는 문제해결방식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로컬이 첨가되면 지역 사회 구성원이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체성이 가미된

다. 이를 안전관리와 연계시키면, 지역 사회에서 개최되는 행사나 문화예술 공연 등을 위해 다중이용

시설을 사용할 시,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민간경비업체, 자원봉사자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개발과 시설별 현장매뉴얼 보강

우리가 직면하는 재난은 과거보다 더 다양해지고 있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대중의 수가 급증하면

서 대형화되고 있으며, 그 빈도수도 늘어나고 있다(김열수, 2005: 25). 이는 과거보다 더 자주 안전사

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졌으며, 사고 발생 시 무수히 많은 인명피해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므로 각종 행사나 문화활동이 시연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재빠르

게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준매뉴얼이 개발되어 보급되어야 한다. 또한 보급된 매뉴얼은 비상훈

련과 모의훈련 등을 통하여 시설의 상황에 맞게 보강되어야 한다.

4. 위기관리 대처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현대 사회의 특징은 재난 발생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한번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파

급효과도 크게 나타난다. 문화와 체육활동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은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중이 모이는 장소는 언제 어느 때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예측을 할 수 없다. TV

나 대중매체에서 보는 사고와 사건이 이젠 남이 아니라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기관리에 대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려서부터 교육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책

이나 매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실제 상황에 접했을 때 가지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제대로 발현되

지 못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과과정의 일부로 편입시켜,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몸소 체득하는 훈련을 접목시켜야 할 것이다. 재난대응 학교안전관리 매뉴얼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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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졌으나, 학교에서 이를 훈련하는 곳은 거의 없다. 최근 재난상황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하고

있는 학교가 뉴스에서 부각되고 있다. 학교가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장소가 아니고 사

회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다양한 능력들을 배우고 익히는 기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5. 체험교육관의 보급 및 확대

재난에 대비해서 한번이라도 체험을 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제상황에 직면했을 때 분명

차이가 날 것이다. 교과서나 교재에서 배운 매뉴얼을 다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현실에 부닥치게

되면 일단 당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머리로 익힌 매뉴얼을 직접 행동으로 옮겨보는 공간 및

시설을 지자체 차원에서 보급ㆍ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겪는 사건과 사고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체험교육을 실시할 때

장소에 따른 교육 유형, 이를테면 개방형 장소인지 밀폐형 공간인지에 따른 구분이 필요할 것이고, 재

난 상황에 따른 유형, 첨언하면 화재, 지진, 선박사고, 축제장 및 행사장 등을 구분하여 다양한 체험교

육 콘텐츠를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제에서 부닥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이를 시뮬레이션 해

보고, 제각각의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의 안전불감증을 제거하고 안전의식을 담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한

다.

6.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안전관리 최종책임

영화관, 체육관, 체험시설, 학원, 빌딩등 민간영역에서는 법에서 규제하는 최소한의 것만을 지키고

있다. 민간영역에 비상훈련이나 모의훈련을 강제화 할 수는 없다. 먼저 공적영역에서 이를 상시화하여

안전에 대한 문화와 훈련이 보편화된다면 민간영역에서도 이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영역에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훈련을 실시하는 민간영역에 대해서 인력과 매뉴얼

을 제공하고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조례를 살펴보면 안전관리(아직

까지는 주로 시설물관리 중심)의 책임까지도 위탁받는 자에게 일임하고 있다. 물론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가 실무적인 책임을 져야 하겠으나, 여기에는 비용이 발생하고 인력이 필요하다. 이를 운영자에게

도의적 책임을 지게 하거나 폭넓은 권한 이양인 것처럼 포장할 것이 아니라, 위탁운영계획안에 구체

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시키고 여기에 대한 예산의 활용을 강제화하여야 한다. 또한 위탁 받은 자

가 이를 제대로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관

리감독을 철저히 하더라도 발생하는 모든 재난상황에 대하여는 위탁받은 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



36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1호 2015. 1

치단체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Ⅵ. 결론

이 연구에서는 다수의 대중이 모이는 지역축제장과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

하여 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몇 가지 사고 사례를 살펴본 다음, 현재 안전관

리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의 문제점은 ⅰ) 안전불감증, ⅱ) 안전관리 계획, 인력, 훈련의 미흡, ⅲ) 위기 시 콘트롤 타워의 부재

등이 사례분석 결과 문제점으로 도출되었고, 향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ⅰ) 지방정부 차

원의 사전예방 조례 제정, ⅱ) 안전관리 로컬 거버넌스 구축, ⅲ)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개발과 시설별

현장매뉴얼 보강, ⅳ) 위기관리 대처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ⅴ) 체험교육관의 보급 및 확대, ⅵ) 지

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안전관리 최종책임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형사고를 접할 때마다 안전에 관한 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놓는 것, 예방적 관리의

필요성을 재차 생각하게 한다.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고는 우리 주변에

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및

공간에서의 안전관리는 더더욱 중요하다. 아주 사소한 실수나 준비 미흡으로 무고한 다수의 인명피해

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대중들이 참여하는 행사나 공연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수혜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

다. 행사나 공연 종료 시까지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성공리에 개최된다면, 지역 주민들은 여가

생활과 문화활동의 향유자가 되지만, 뜻하지 않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명 및 재산피해는 물론

이고, 그 지역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의 실추 및 행사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초

래할 수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관리에 대한 미온적 자세를 지양하고, 안전관리의 최일선에서

그 책무를 다해야 하며 최종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최선의 안전은 예방이고 준비이다. 위기나 사

고 발생 후 재빠른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는 사후대응보

다 사전예방적인 안전관리로 균형추를 옮길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방의 운영에 있어서 안전과 재난관리는 특수한 업무가 아니고, 모든 국민과 시민에게 제

공하여야 하는 기초 업무이며 당연한 업무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복지의 기초는 안전망이다. 예산이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며, 안전을 확보한 후 업무를 집행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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